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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기업, 은행 대출 어렵다!
유가급등에 내수침체로 여신관리 강화 … 조흥․신한은행 보수적 운용

은행들이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되자 석유화학업종에 대한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.

또 내수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음식, 숙박, 건설에 이어 소프트웨어, 정보처리, 컴퓨터 등 일부 기술․정보

(IT) 업종도 여신 특별관리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.

금융계에 따르면, 조흥은행은 최근 유가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화학섬유, 섬유, 플래스틱 소재 등의 석

유화학업종을 여신 취급유의 업종으로 지정하고 일선영업점에 대출할 때 특별히 주의하라고 지시했다.

조흥은행은 석유화학기업에 대해서는 우량기업을 위주로 여신을 운영하고 이자납입 등 상환능력을 우선적으

로 심사하도록 했다.

또 7개 기업 신용등급 중 5-6등급 기업의 기존여신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1개월전에 연장이나 회수 등 처리

방향을 확정해 대출기업에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.

조흥은행은 7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.

이와 함께 조흥은행은 숙박, 음식, 건설, 부동산 등의 업종에 이어 소프트웨어, 정보처리, 컴퓨터 등 일부 IT

업종을 여신 특별관리 업종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.

조흥은행은 여신 특별관리 업종의 기업 중 5-6등급 업체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대출한도를 종전의 절반으로 

축소하고 전결한도가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 본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.

신한은행도 플래스틱 제조업종을 음식, 숙박, 건설, 정보처리, 소프웨어 업종과 함께 여신 중점관리대상 업종

에 편입시키고 영업점에 세심한 여신관리를 주문했다.

한편, 우리은행은 골프장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출 담당자들에게 골프장 사업자에 

대한 대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은행들의 여신관리 업종이 음

식, 숙박에서 부동산, 건설, IT, 석유화학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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